
 [실종 유괴 예방 요령]

<부모님이 꼭 알아두세요!!>

① 아이의 지문 등 사전등록을 미리 등록 하세요

- 아이의 지문과 사진등 신상정보를 경찰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실종시 
신속한 신원으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실종예방 제도입니다.

- 방법은 경찰청 안전드림, 안전드림 앱, 또는 경찰관서 방문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

② 자녀를 집에 혼자 두지 마세요

- 잠시 외출한다고 아이를 혼자 두고 다니지 마세요.

- 특히 아이가 잠든 틈에 외출은 금물입니다.

- 아이가 집 바깥으로 엄마를 찾으러 나올 수 있습니다.

- 외출할 때는 친척이나 이웃에게 자녀를 돌봐 달라고 부탁합니다.

※ 아이사랑 3대 실천 사항 : 혼자 두지 마세요 / 굶기지 마세요 / 때리지 마세요

③ 항상 자녀와 함께 다니세요

- 가까운 곳에 외출했을 때에도 잠시도 아이 혼자 두지 마세요.

- 특히, 가까운 백화점· 슈퍼· 시장· 쇼핑몰· 영화관· 공원· 공중화장실 등에서 주의 하세요.

- 화장실을 혼자 가거나 심부름을 시키거나 자동차 안에 혼자 두는 것도 위험합니다.

④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활용하세요
- 아이가 어리거나 장애로 말을 못하는 경우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착용하세요.

- 이름표 등을 착용하게 하고, 아이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을 때에는 바깥으로  
쉽게 드러나지 않는 옷 안쪽이나 신발 밑창 등에 새겨주는 것이 좋습니다.

- 낯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유괴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⑤ 자녀에 관한 정보들을 기억해 주세요
- 자녀의 키, 몸무게, 생년월일, 신체특징, 버릇 등 상세한 정보를알아두는  
것은 실종아동 예방 및 실종아동 발생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.

- 매일매일 자녀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기억해두고, 아이의 인적 사항을  
적어 둔 카드를 집에 비치해 둡니다.



⑥ 자녀의 하루 일과와 친한 친구들을 알아두세요

- 아이가 놀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, 재빨리 아이를 수소문해  
볼 수 있으려면 아이의 하루 일과를 부모가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.

- 바깥에 있는 아이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, 누구와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.
- 외출할 때에는 누구와 가는지, 언제 돌아올 것인지, 어디로 가는지 등을  
물어보고 시간 약속을 지키도록 가르칩니다.

⑦ 정기적으로 자녀사진을 찍어두세요

-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정보는 바로 아이들의 사진입니다.
아이들은 특히 성장이 빠르므로 너무 오래된 사진은 실종아동 찾기에  
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. 가능한 정기적으로 아이 사진을 찍어 보관 합니다.

<아이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가르쳐 주세요!!>

① 아이에게 이름·나이· 주소· 전화번호· 부모이름 등을 기억하도록 가르치세요

- 평소 잘 알고 있는 내용도 당황하면 잊어버리기 쉬우므로 아주 익숙해지도록

반복해서 연습시켜야 합니다. 아이와 함께 실종아동 발생상황을 연출해 보고  

함께 연극(역할극 등)을 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.

- 즉, 쇼핑몰이나 공원 등에서 길을 잃을 경우, 무작정 길을 걷지 말고 그     

자리에서 멈춰 서서 기다리게 하고, 주위 어른들이나 경찰관에게 도움을 

요청하게 하는 연습을 해 보는 것입니다.

- 만약 아이가 전화할 수 있다면, 당황하지 말고 근처 공중전화나 가게에  

들어가 부모에게 전화를 하고, 182 혹은 112에 신고하도록 가르칩니다.

② 밖에 나갈 때는 누구랑 어디에 가는지 꼭 이야기 하도록 가르치세요

- 평소에 밖으로 놀러 나갈 때에는 누구와 어디에 가는지 이야기하고,
언제 돌아올 것인지 등을 부모와 약속하는 습관을 들입니다.

- 또 가급적 외부에서는 잠시라도 혼자 다니지 않고, 친구들과 함께 다니도록 가르칩니다.

- 특히, 사람이 많은 공원이나 놀이터, 공중화장실 등에 갈 때에는 친구들이나  

믿을만한 어른과 함께 가도록 합니다.

③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 시키세요

- 처음 보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 시킵니다.
- 막연히 낯선 사람을 경계하라고 가르치기보다는, 구체적인 예를 들어설명합니다.



- 즉, 길을 물어 보며 차에 태우거나, 엄마 친구를 사칭하거나, 강아지를 함께     
찾아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할때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

- 만약 낯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데려 가려고 할 때에는 소리를  

질러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.

※ 납치범들이 물건을 들어달라고 하거나 땅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달라고 하면서
접근하여 차량 등에 납치하는 것에 유의합니다.

[실종발생시 대처요령]

① 조그만 관심과 적극성이 큰 도움이 됩니다

- 실종아동등은 보통 큰 백화점, 쇼핑센터, 유원지, 놀이공원, 공공장소    

등에서 순간적인 부주의로 발생합니다.

- 가정문제로 인한 부모의 관심부족이나 보호소홀, 고의적인 유기, 유괴   

등의 경우 아이에게 다시 집을 찾아주기란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.
- 그러나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한 실종아동은 우리들의 조그마한 관심으로도  

대부분 부모의 품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.

②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해주세요

- 평소 똑똑한 아이도 길을 잃고 겁에 질리게 되면 묻는 말에도 제대로 대답할  

수가 없으므로 아이의 불안한 마음상태를 이해하고 달래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

ⓐ 가장 먼저 112나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(국번없이 182)로 신고합니다.

ⓑ 아이가 있는 장소에 그대로 서서 일단은 아이의 부모를 기다립니다.
- 아이가 잠깐 한눈을 팔거나 부모의 부주의로 아이와 떨어진 경우 아이의  

부모는 가까운 장소에 있기 마련입니다.

ⓒ 아이에게 이름과 사는 곳, 전화번호 등을 물어봅니다.

- 이름을 불러주면서 달랩니다. 아이혼자서 가버리게 내버려두면 안됩니다.

ⓓ 아이의 의복이나 신발, 소지품 등을 확인해보세요.

- 유괴방지를 위해서 아이이름이나 집전화번호 등을 보이지 않는 곳에 새겨둡니다.

ⓔ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경우 안내데스크나 방송실에 문의를 하면 실종아동  

찾기 안내 방송을 해줍니다.

ⓕ 아이를 실종아동 보호센터나 경찰서, 지구대(파출소) 등에 인계하는 경우  

아이를 발견하신 분의 이름, 연락처와 주소 등은 남겨 두세요.


